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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의 학년별 및 성별에 따른 수학불안과 수학성취와의 관계
1)

황 선 욱 (숭실대학교)

유 경 훈 (숭실대학교)✝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 진학 준비의 심리적 부담을 현실적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학불안과 수학

성취 정도가 학년 및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고 수학불안과 수학성취 요인 간의 상관관계 및 수학불안 요

인이 수학성취에 미치는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의 중학생 587명을 대상으로 수학불안

검사와 수학 성적을 조사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t-검증, Pearson 상관계수, 회귀 분

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성별에 따른 수학 점수 및 수학 불안도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별

로도 수학 점수 및 수학 불안도에 있어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수학불안과 수학성취 간의 관계는 모두 높은 상관

이 있었으며 학년별, 성별로도 상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학생들의 수학성취 정도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요

인으로는 흥미와 관심도, 수학교과요인, 교사요인 순으로 의미 있는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수학불안 요인 중에서 흥미도, 수학교과요인, 교사요인이 중학생들의 수학성취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Ⅰ. 서론

중학교 시기는 학생들의 인지적 학습단계에서도 추상적인 사고가 활발히 일어나는 시기로 초등학교를 마치고

상급학교인 중학교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다양한 지식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이

전과 달리 과목마다 전문적인 영역을 공부한 교사들에게 새로운 내용들을 학습하는 데서 흥미와 관심, 호기심이

활발히 작용하며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발견하며 크고 작은 성공 경험들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이러한 과

정을 통해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성공 경험과 마찬가지로 실패의

경험에서도 위축감이나 열등감 등의 정서적 경험은 다른 학습에도 영향을 주며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학생들은 수학을 공부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만 수학문제에 접하면 불안과 두

려움을 느끼고 끝까지 도전하기 보다는 포기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불안은 일종의 성격특성으로 Freud에 의하면 인간의 심리적인 관점에서 선천적으로 출생 시 모친에게서 떨어

져 나오는 순간 느끼는 불안을 지니고 성장하며, 구강기와 항문기를 거쳐 남근기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신체일부

가 거세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늘 가지고 있다고 불안을 선천적인 공포와 두려움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후 이

러한 불안이론은 개인의 성격특성, 성취동기, 포부수준, 원인귀속 등의 이론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연

구결과들이 제시되었으며 1940년대 이후 불안의 감정은 학습자의 낮은 학업성취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론이 지

배적으로 제시되면서 학습자의 성취를 높이려는 교육심리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Baker & Siryk,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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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eman & Webber, 2002).

불안은 개인으로 하여금 유연하고 다양한 사고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이며 다양한 사고활동의 제약

은 문제해결에 적절한 단서의 활용을 인출해내는 과정을 방해한다(Tobias, 1979)고 하였으며 학업성적과 관련된

불안으로는 일반불안, 시험불안, 교과불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최진승, 1988 재인용).

우리나라의 중학생들은 필수적으로 여러 차례의 시험을 쳐야 하며, 그 결과는 학업에 대한 성취능력 평가와

상급학교 진학 및 진로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따라서 학교 수업, 시험, 과제 등으로 인한 학업스트레스는 중학

생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크고 핵심적인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이다. 특히 과도해진 입시경쟁과 대입의 당락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과목으로 인식되는 수학 교과는 이 시기의 학생들에게 수학 학업에 대한 의무감과 부담, 정

신적 긴장 등의 어려움을 주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2015년도 청소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공부

(35.3%)’, 진로 및 직업(25.6%)’, ‘외모·건강(16.9%)’의 순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13∼19세의 경우 자살 충동을 느

낀 적이 있는 7.9%의 청소년 중 39.3%의 원인이 시험성적 및 진학 문제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Lazarus(1981)는 스트레스를 느끼는 불안이나 공포의 감정은 사건 그 자체보다 개인의 심리적 상태와 그 사건에

대한 관점 및 인지적 평가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학업장면에서 스트레스란 성적, 수업, 시험,

진로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정신적 부담과 긴장, 근심, 공포, 우울, 초조감 등의 개개인이 느끼는 심리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OECD에서 주최하는 대규모 성취도 국제비교연구에서 우수한 수학성취를 나타내고 있으

나 정의적이고 심리적인 영역인 호기심이나 흥미도, 자신감 등에서는 최하위의 성적을 나타낸다는 다양한 자료

들과 함께 수학은 대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공부하는 과목이며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수학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학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아시아 국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문화적 특징으

로 해석되기도 한다(Martin, et al, 2000; OECD, 2004).

중학교의 수학과 교육과정의 주요 방향은 사회 및 자연 현상을 수학적으로 관찰, 분석, 조직, 표현하는 경험

을 통하여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과 이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수학의 기능을 습득하며, 수학적으로 추론하

고 의사소통하며, 창의 융합적 사고와 정보 처리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 및 자연 현상을 수학적으로 이해하고 문

제를 합리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마지막으로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갖고 수학의 가치를 인식하며

수학 학습자로서 바람직한 태도와 실천 능력을 기른다고 설정되어 있다.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는 이전

교육과정의 문⋅이과 공통수학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외에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라고 할 새로운 변화

는 없으며, 내용 감축과 평가 가이드라인 제시로 학습 부담 완화를 모색하며, 선택과목을 재구조화한 것이 그 특

징으로 정리된다(심성아, 2015).

수학학습은 타교과목에 비해 난이도가 높은 과목에 속하며 그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는 교육과정으로 수학문

제 해결의 어려움은 학생의 정서적 상태를 매우 힘들게 하고 다른 학습에 대한 흥미도 잃게 만들 수 있다.

Lazarus(1981)는 수학공포증을 처음으로 정의하면서 불안의 감정을 방치할 경우 학생들은 수학에 대한 자신의

비관적 태도를 계속 합리화하게 되며 태도 또한 비관적이 되면서 악순환이 진행된다고 주장한다. 수학은 다른

과목에 비추어 특이하게 난산증(難算症, dyscalculia), 수학불안(math anxiety) 또는 수학 공포증(math phobia)이

란 용어가 생겨날 만큼 수학 성취도에는 수학 능력 뿐 아니라 다양한 정신적, 심리적 조건을 수반한다. 수학불안

요인은 수학이라는 과목의 중요성과 연결되어 많은 학생들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수학을 생각하는 것으로 인해

수학은 불안을 느끼는 교과라고 할 수 있다. 수학 불안은 학생들의 수학 기초 과정에서부터 수준 높은 과정에

이르기까지 수학 학습을 방해하고 있으며 수학의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손원숙,

2002; 유경훈, 2017; Frary & Ling, 1983; Saigh & Khouri, 1983).

수학불안과 수학성취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은 오랫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으나 중학생들 대상의 연구

는 많지 않으며 특히 성별이나 학년에 따른 세분화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중학생들의 수학불안에 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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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수학불안의 하위변인들에 따라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학생 대상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연구는 각

학년별 교수학습과 정서발달에 대한 분석과 함께 수학불안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요인이 학생들의 성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분석된 불안요인들을 낮추기 위하여 교사와 부

모들은 가정이나 교실현장에서 적절한 태도 및 학습지도 방안과 관련하여 현장에서의 시사점에 대한 논의가 진

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이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에게 있어서 수학불안이라는 심리적인 요인이 성별, 학년별로 어떤 차이

가 있는지 알아보고, 수학불안의 정도가 수학성취라고 할 수 있는 수학성적과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으며 수

학성적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른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성별에 따른 수학성취와 수학불안 및 변인들 간의 차이 및 상관은 어떠한가?

둘째, 성별에 따라 수학성취를 가장 잘 설명하는 수학불안 변인들은 무엇인가?

셋째, 학년에 따른 수학성취와 수학불안 및 변인들 간의 차이 및 상관은 어떠한가?

넷째, 학년에 따라 수학성취를 가장 잘 설명하는 수학불안 변인들은 무엇인가?

Ⅱ. 선행연구

Richardson과 Woolfolk(1980)는 수학불안을 일상생활에서 수식을 활용하는 상황과 학습하는 장소에서 수의

조작과 문제 해결을 원활히 하지 못하게 하는 긴장과 불안한 감정이라고 정의하였고, Tobias와 Weissbrod(1980)

는 수학불안이란 수학적 문제를 풀도록 요구될 때 몇몇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공포, 무기력, 마비, 정신적

혼란 같은 상황 자체를 묘사하는 데 사용된다고 하였다(허혜자, 1996 재인용). 수학불안은 중학교 이후 발생하거

나 더욱 심각해지므로 중학교 시절에 수학불안을 겪고 있는 학생이나 수학에 관심을 잃고 있는 학생들에게 자

신의 불안 상태를 효과적으로 다루어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끌어주는 일이 필요

하다. 학생 자신의 정의적 특성이 수학성취에 주는 영향력은 교사나 학교의 영향력보다도 크고, 정의적 특성들이

수학성취를 설명하는 부분이 큰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한채린, 박만구, 2015) 수학학습을 위해서도 수학불안에

대한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수학과목과 이러한 정의적 영역 간의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민강(2003), 김기연, 이종희(2005) 등은 수

학 영재 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신념, 태도와 정서적 특성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였으나 일반학생들과 비교

하였을 때 영재아의 정의적 영역의 특성만을 설명하고 있다. 허혜자(1996), 김부미(2012) 등은 수학 태도, 신념,

정서에 대한 정의와 수학 학습에서 나타난 정의적 요인의 특성, 수학에 대한 정서와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주로

연구하였다. Goldin(2004), Malmivuori(2004), Hannula(2006)는 수학을 하고자 하는 동기요인을 수학학습의 정의

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연구하였으며 윤락경, 전인호(2010)는 수학에 대한 두려움이 ‘수학 공포증’으로 발전해

결국 수학에 대한 혐오감이나 수학에 대한 부정적 느낌을 가지게 되며 학습에 대한 기피현상이 나타난다고 하

였다. 수학불안과 같은 정서를 방치할 경우 수학학습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수학불안 요인을 찾아 그

에 알맞은 처치 방안을 고안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최진승(1988)은 수학활동을 수행할 때 나타나는 반응으로 학교나 가정에서 수학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정서적

반응이라고 하여 수학활동시의 정서적 반응에 주안점을 두었다. 수학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구상하기

위해 먼저 수학불안이 어떠한 요인들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요인분석이 필요한데, 수학불안과 수학성취 간

의 관련성과 요인분석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수학 불안과 관련한 Zimmerman, Bandura, & Martinez-Pons(1992)

의 연구에 의하면, 수학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낮을수록 보다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사용하며 뛰어난 자기조절

능력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수학 학습에서의 불안은 시험에 대한 불안이나 긴장 또는 수업 시간에 조별활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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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활동에서 경험하는 학생의 행동 중 부정적인 자기평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즉, 수학불안은 학생의 수학

학습 성취 경험과 관련된 자기평가를 통하여 개념화된 자기도식이고 정서적 반응으로 표출되는 상황 특수적인

개념이다. 이러한 주장들에 따라 허혜자(1996)는 수학불안 요인들을 분석하여 5개의 상위요인과 19개의 하위요

인을 제시하였다. 수학교과요인은 추상성, 교수방법, 언어 및 구조, 수학에 대한 선입견적 불안, 기초 기능 결여

이며, 수학성취요인은 성적, 자아개념, 시험으로 보았고, 인지요인 및 부정적 생각은 일상생활에서의 수 불안, 부

정적 생각, 인지양식, 부모의 태도, 이해, 선입관이며 수학에 대한 태도요인은 유용성, 남성우월영역, 수학학습동

기이며 교사요인은 교사의 권위와 교사 자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수학불안에 있어서 성별 및 학년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현미, 강완(2006), 유경훈(2017) 등의 연구에서는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rush(1980)

와 Meece(1981)는 수학불안도 시험불안과 같이 학년이 증가될수록 같이 증가하는 경향이었다고 하였고, 특히

Meece(1981)는 수학불안의 학년간 차이가 성별간의 차이보다 더 의미 있었다고 밝혔다. Wigfield와 Meece

(1988)는 초등 6학년에서 고등 3학년까지의 수학불안 수준의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 학년변인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중학교 3학년의 수학불안이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 6학년의 수학불안이 가장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수

학불안의 학년간 차이는 성별간 차이보다 연구된 것이 적으며 우리나라의 교육현상에서 볼 때 학년이 올라갈수

록 학년간 수학불안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타당하고 가치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고호경, 이현숙 (2012)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남학생들의 불안이 높았으나 이종배, 오후

진(2000)의 연구에서는 초·중·고등학생들 중 여학생의 불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수진(2002)의 중학

생 대상 연구에서 유경훈(2017)은 초등학생 대상 연구에서 수학불안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고 있

다. 따라서 수학불안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대상에 따라 다른 결과들이 존재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으로 서울시에 소재한 4개 중학교에서 23개 학급의 600명을 선정했는데, 1학년 171명(남 43,

여 128), 2학년 144명(남 58, 여 86), 3학년 272명(남 132, 여 140)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확률표집 중 단순무선

표집으로 실시되었다. 수학불안 검사와 본인의 수학점수와 일반적 배경에 대한 설문이 담임교사에 의해 실시되

었으며 검사는 비교적 자유롭게 시간제한 없이 이루어졌다. 수집된 설문지 가운데 불성실하거나 누락된 답변을

제외하고 587명의 학생만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2. 측정도구

2.1. 수학불안 검사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수학불안 검사는 대다수가 Fennema-Sherman이 제작한 MAS(Mathematics Anxiety

Scale)를 번안한 것으로 수학불안의 여러 요인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불안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국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하여 타당도를 검증한 허혜자(1996)의 ‘수학불안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

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중등용 검사지는 수학불안 요인에 대한 55문항과 흥미․관심도에 대한 10문항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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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n=587
(남 233, 여 354)

3학년 n=272
(남 132, 여 140)

2학년 n=144
(남 58, 여 86)

1학년 n=171
(남 43, 여 128)

M SD t M SD t M SD t M SD t

수학점수
(Z)

남
여

-.13
.08

1.08
.93 2.53

* -.10
.32

1.12
.86 3.50

** -.14
-.01

.91

.87 n.s.
-.19
-.11

1.21
1.00

n.s.수학교과
남
여

2.23
2.36

.85

.81 2.35
* 2.28

2.47
.84
.82 2.25

* 2.12
2.37

.85

.73 2.45* 2.22
2.22

.88

.83

6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위요인은 ‘수학교과요인(15문항)’, ‘수학성취요인(12문항)’, ‘인지요인 및 부정적 생

각(14문항)’, ‘수학에 대한 태도(8문항)’, ‘교사요인(6문항)’, ‘흥미/관심도(10문항)’의 6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된

문항의 척도 형식은 ‘전혀 아니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으로 이루어졌으며, 하위요인별로 총점을 구하였고

흥미/관심도 문항은 역채점을 하였으며, 총 65문항의 전체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원검사

의 신뢰도는 .86∼ .93으로 나타났는데, 이 연구의 검사 신뢰도는 .94∼.95로 나타났다.

2.2. 수학성취 및 배경 설문지

이 연구에 사용한 수학성적은 설문 당시 학교에서 가장 최근 실시했던 수학능력 평가점수를 기록하도록 하였

으며, 학교별로 상이한 점수를 표준점수인 Z점수를 활용하여 표준화시킨 후 비교하였다.

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을 위해 사용한 통계프로그램은 SPSS 22.0이다. 수학불안 및 관련 변인들의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

하여 기술 통계치를 산출하고, 성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학년별 차이를 보기 위해 분

산분석(ANOVA)을 하였으며, 상관과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multiple stepwise regression)을 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성별에 따른 수학성적과 수학불안

중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수학성적과 수학불안 요인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수학

성적은 여학생이 의미 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별로는 3학년 여학생이 남학생들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남학생의 수학불안 점수 2.33(.71)은 여학생의 2.50(.70)보다 낮았으며 이는 의미 있는 차이로 나타났다. 하

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수학태도를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여학생의 불안이 의미 있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3

학년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학불안 점수는 각각 2.39(.68)와 2.60(.69)이며 2학년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학불안 점

수는 각각 2.21(.72)과 여학생은 2.52(.71)로, 여학생의 불안이 의미 있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학년의 경우

는 남학생의 수학불안 점수가 2.62(.86)로 여학생의 2.60(.86)보다 높게 나왔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1학년을 제외한 2, 3학년에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수학불안을 조금 더 많이 느끼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하위요인에서는 수학태도를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남녀 학생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표 IV-1> 성별에 따른 차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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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성취 남
여

2.38
2.72

.92

.90 5.78
*** 2.44

2.81
.91
.88 4.22***

2.25
2.82

.93

.84
4.88*** 2.36

2.55
.91
.94

인지 남
여

2.22
2.43

.81

.79 3.78
*** 2.30

2.52
.80
.79 2.94**

2.08
2.44

.81

.76
3.44** 2.21

2.30
.84
.81

수학태도 남
여

2.60
2.59

.57

.60 n.s.
2.64
2.62

.53

.55
n.s. 2.48

2.58
.65
.60

n.s. 2.61
2.55

.58

.66

교사 남
여

2.24
2.40

.77

.75 3.17
** 2.28

2.57
.76
.77 3.87***

2.15
2.42

.80

.72
2.68** 2.22

2.17
.75
.69

흥미
관심도

남
여

2.81
2.60

.96

.85 3.57
*** 2.86

2.63
.96
.84

2.62**
2.91
2.54

1.04
.86

2.96** 2.62
2.60

.86

.86

Total 남
여

2.33
2.50

.71

.70 3.57
*** 2.39

2.60
.68
.69

3.12** 2.21
2.52

.72

.71
3.42** 2.62

2.60
.86
.86

　수학점수(Z) 교과요인 성취요인 인지요인 태도요인 교사요인 흥미/
관심도요인

Total

남학생 -.356*** -.372*** -.316*** -.112 -.224** -.359*** -.385***

여학생 -.253*** -.267*** -.203*** -.114* -.037 -.334** -.262***

Total -.291*** -.288*** -.238*** -.115*** -.107*** -.328*** -.299***

***  , ** , *   (n.s: non significant)

2. 성별에 따른 수학불안 점수와 수학성적 간의 관계

중학교 남학생들의 수학불안과 수학성적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수학성적은 수학불안과 부적 상관

( ,   )이 나타났으며, 수학불안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성취요인(,   ), 흥미관

심도( ,   ), 교과요인(,   ), 인지요인(,   ), 교사요인

( ,   ) 순으로 수학성취요인과 상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수학태도요인과는 상관이 없었

다. 여학생들의 경우는 수학불안과 수학성취 두 변인 간에 부적 상관(,   )이 나타났으며, 수학

불안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흥미관심도요인(,   ), 성취요인(,   ), 교과요인

( ,   ), 인지요인( ,   ), 태도요인( ,   ) 순으로 수학성취요인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교사요인과의 상관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 중학생에 대한 수학불안과 수학성취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변인 사이에 부적 상관관계

( ,   )가 나타났으며, 수학불안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흥미관심도(,   ), 교과

( ,   ), 성취(,   ), 인지(,   ), 태도(,   ),

교사요인( ,   ) 순으로 모든 하위요인별로 불안이 높을수록 수학성적이 낮아지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표 IV-2> 성별에 따른 수학불안과 수학성적 간의 관계

***  , ** , *  

3. 수학성적에 대한 수학불안의 설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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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구분 독립변인   β   R2  수정된 R2 F    

수학점수

남
1

2

수학성취요인

흥미/관심도

-.372

-.265

.138

.201

.135

.194

37.117***

28.971***

여

1

2

3

흥미/관심도

수학교과요인

교사요인

-.334

-.188

.360

.101

.153

.203

.109

.140

.196

44.172***

29.817***

29.723***

Total

1

2

3

흥미/관심도

수학교과요인

교사요인

-.328

-.222

.280

.108

.154

.187

.106

.151

.183

70.588***

53.106***

44.708***

수학불안 하위요인들이 성별에 따라 수학성적을 얼마나 설명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는 수학성취요인이 13.8%, 흥미/관심도요인이 6.3%로 나타났다. 즉, 수학성적은 수학에 관한 흥미

나 관심이 없고 숫자놀이나 수를 다루는 데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며 불안을 느끼고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과 어

울리지 못하는 경우 수학성적이 낮아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학습의지가

없고 회피하려고 하며 오랫동안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수준이 낮을수록 수학성적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

있게 설명하고 있다. 여학생의 경우 흥미/관심도요인이 10.1%, 수학교과요인이 5.2%, 교사요인이 5%로 나타났

다. 즉, 수학에 대한 흥미도가 낮을수록 수학성적이 나쁜 경향이었으며 수학교과요인인 수학에 대한 선입견이 있

어서 수학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등의 불안이 높을수록, 기초기능이 충실하지 못할수록 수학성적이 낮았다. 또한,

교사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더 불안을 느껴 성적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중학생 전체의 경우는 흥미/관심도요인이 10.8%, 수학교과요인이 4.6%, 교사요인이 3.3%로 나타났다. 즉, 중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흥미나 관심이 가장 중요한 설명요인임을 알 수 있었으며 다음으로 수학에 대한 선입견

등의 교과요인이며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설명이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등의 교사요인이 수학성적을 떨어뜨리

는 요인으로 의미 있게 설명하고 있었다.

<표 IV-3> 성별에 따른 수학성적에 대한 수학불안요인의 회귀분석

***  , ** , *  

4. 학년별 수학불안 점수 및 수학성취

학년에 따른 수학점수와 수학불안의 차이를 살펴보면 수학점수는 학년이 높을수록 수학점수는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이었으며(  ,   ),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3학년이

1학년보다 수학점수가 더 높은 경향임을 알 수 있었다.

수학불안의 경우 전체점수는 1학년 2.35(.71), 2학년 2.40(.70), 3학년 2.49(.70)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였다(  ,   ).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3학년이 1학년보다 수학불안 전체에서 유의

미하게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위요인에서 수학교과요인의 경우, 1학년은 2.22, 2학년은 2.27, 3학년은

2.37로 나타나 학년이 높을수록 수학교과요인에 대한 불안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다(  ,   ).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3학년이 1학년보다 수학교과요인 불안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인지요인에 있어서도 1학년 2.27, 2학년 2.29, 3학년 2.41로 확인되어 학년이 높을수록 인지요인에 대한 불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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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M(SD)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사후검증

수학점수(Z)

1

2

3

-0.13(1.05)

-0.06(.88)

.11(1.01)

집단-간

집단-내
전체

7.028

580.972

588.000

2

586

588

3.514

.991　

3.544*

　

　



수학교과

1

2

3

2.22(.85)

2.27(.79)

2.37(.84)

집단-간

집단-내

전체

4.370

636.733

641.103

2

929

931

2.185

.685

　

3.188*

　

　



수학성취

1

2

3

2.48(.93)

2.59(.92)

2.63(.92)

집단-간

집단-내
전체

3.610

789.873

793.482

2

929

931

1.805

.850

　

2.123

　

　

인지

1

2

3

2.27(.82)

2.29(.80)

2.41(.80)

집단-간

집단-내
전체

3.931

602.919

606.850

2

929

931

1.965

.649

　

3.028*

　

　

 

수학태도

1

2

3

2.57(.63)

2.54(.63)

2.63(.54)

집단-간

집단-내

전체

1.417

321.441

322.857

2

929

931

.708

.346

　

2.047

　

　

교사

1

2

3

2.19(.71)

2.31(.77)

2.43(.78)

집단-간

집단-내
전체

9.449

532.418

541.867

2

929

931

4.724

.573

　

8.243***

　

　



흥미
관심도

1

2

3

2.61(.86)

2.69(.95)

2.74(.91)

집단-간

집단-내
전체

2.903

762.774

765.677

2

929

931

1.452

.821

　

1.768

　

　

Total

1

2

3

2.35(.71)

2.40(.70)

2.49(.70)

집단-간

집단-내
전체

3.877

458.175

462.052

2

929

931

1.938

.493

　

3.930*

　

　



높았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   ). 사후검증에서 3학년이 1, 2학년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요인의 경우 1학년 2.19, 2학년 2.31, 3학년 2.43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을수록 교사에 대

한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학년이 1, 2학년보다 교사에 대한 불안이 통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

다(  ,   ).

한편, 수학성취, 수학태도, 흥미/관심도 요인은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별 차이에

서 수학점수가 가장 높은 3학년 학생들이 수학불안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학점수에 영

향을 미치는 불안 요인으로 교사요인, 인지요인, 교과요인 순으로 크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4> 학년에 따른 수학성적 및 수학불안 차이 검증

***  , ** , *  

5. 학년에 따른 수학성적과 수학불안 간의 상관

1학년 학생들은 수학불안과 수학성적 간에 부적 상관(,   )이 나타났다. 수학성적은 수학교

과, 수학성취, 인지, 태도, 흥미/관심도 요인 등의 불안점수가 높을수록 수학성적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

다. 다만 교사요인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학년 학생들의 경우는 역시 두 변인 간의 관계는 부적 상관(,   )으로 나타났으며, 수학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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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점수
(수학점수) 교과요인 성취요인 인지요인 태도요인 교사요인 흥미/

관심도요인
수학불안
TOTAL

1학년 -.364*** -.344*** -.317*** -.168* -.083 -.319*** -.345***

2학년 -.231** -.292*** -.227** -.080 -.132 -.227** -.278**

3학년 -.283*** -.247*** -.200*** -.098 -.142* -.377*** -.288***

Total -.291*** -.288*** -.238*** -.115*** -.107*** -.328*** -.299***

안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성취요인(,   ), 교과요인(,   ), 인지요인 및 흥미관

심도요인( ,   ) 순으로 수학성취와 상관이 있는 것을 보여주었고, 수학태도요인 및 교사요인에

의한 불안은 상관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3학년 학생들의 수학불안과 수학성취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준화된 수학점수의 경우에는 수학불안

전체 간에 부적 상관관계(r=-.288, p<.001)가 나타났으며, 수학불안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흥미/관심도요인

( ,   ), 교과요인( ,   ), 성취요인( ,   ), 인지요인( ,

  ), 교사요인(,   ) 순으로 수학성취와 상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수학태도요인과

는 상관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V-5> 학년에 따른 수학불안과 수학성적 간의 관계

***  , ** , *  

6. 학년별 수학성적을 설명하는 수학불안 요인의 회귀분석

수학불안 하위요인들이 수학점수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IV-6>과 같다.

1학년의 경우 수학점수를 설명해주는 요인으로 수학교과요인 13.3%, 교사요인 7.5%로 나타났으며 흥미/관심

도요인은 7.3%였다. 즉, 수학점수는 수학에 흥미나 관심을 갖고 숫자관련 놀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즐거움

을 느끼는 것,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등이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수학교과요인인 수학에 대한 선입견적 불안이 낮으며 기초기능이 충실한 것 등이 중요한 설명력을 나타내

었으며, 교사가 필요한 경우나 요청을 받았을 때 설명을 해주거나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수학점수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2학년의 경우는 수학점수를 설명해주는 요인으로 수학성취요인 8.6%, 흥미/관심도요인 3.2%로 나타났다. 즉,

수학점수는 수학에 관한 흥미나 관심을 갖고 숫자놀이나 수를 다루는 데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나 수학을 잘하

는 친구들과 즐겁게 공부하는 것 등이 의미 있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학습의지가 높은 학생들은 더 분발하고 더 오랫동안 과제에 지속하여 수행 수준 또한 높아 성취요인을 의미 있

게 설명하고 있다.

3학년의 경우 수학점수를 설명해주는 요인으로 흥미/관심도요인 14.2%, 수학교과요인 2%, 교사요인 1.9%로

나타났다. 즉, 수학점수는 수학에 관한 흥미나 관심이 없고 숫자놀이나 수를 다루는 데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며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할수록 성적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교사의 설명이나 도움을 잘 받을 수 없

는 경우와 수학에 대한 선입견적 불안이 높고 기초기능이 충실하지 못한 불안은 수학성적이 낮음을 가장 잘 설

명하는 요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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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구분 독립변인   β   R2  수정된 R2 F    

수학점수

1학년

1

2

3

수학교과요인

교사요인

흥미/관심도요인

-.364

.407

-.274

.133

.208

.281

.128

.199

.268

25.850***

22.080***

21.749***

2학년
1

2

수학성취요인

흥미/관심도요인

-.292

-.183

.086

.118

.079

.105

13.277***

9.421***

3학년

1

2

3

흥미/관심도요인

수학교과요인

교사요인

-.377

-.154

.219

.142

.162

.181

.139

.156

.171

44.734***

25.998***

19.682***

전체
1

2

3

흥미/관심도요인

수학교과요인

교사요인

-.328

-.222

.280

.108

.154

.187

.106

.151

.183

70.588***

53.106***

44.708***

<표 IV-6> 학년에 따른 수학성적에 대한 수학불안 요인의 회귀분석

***  

V. 결론

이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학성적과 수학불안이 성별 및 학년별로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불안이 수학성적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으며 어느 정도로 의미 있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에 비해 중학생 587명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시도한 연구이며 성

별과 학년별로 수학불안과 수학성적과의 차이비교와 상관과 설명력 등을 분석한 결과는 각 학년에 따라 또는

성별에 따라 적절한 교육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수학성적과 수학불안의 차이와 상관관계 및 설명력을 살펴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수학성적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 3학년의 경우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으며

1학년은 차이가 없었다. 수학불안의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여학생의 불안이 남학생보다 높은 경향이었으며 학년

별로는 역시 2, 3학년의 경우만 여학생이 의미 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종배, 오후진(2000)의 연구에

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불안을 더 느낀다고 주장하는 결과와 일치하며 김현미, 강완(2005)의 연구에서도 성별

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한 결과와도 유사하다. 또한, 수학성적은 이전에는 수학과목을 잘하는 것에 대해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에게 기대치가 더 높아 남학생들의 성취를 인정하는 분위기였으나 최근의 교육은 남녀 간의 수학

능력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추세로 볼 때 여학생의 점수가 의미 있게 높다는 점을 설명해줄 수 있을 것

이다. 이는 최근의 교육에 양성평등성이 발전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수학성적이 높게 나타

난 여학생들이 수학불안도 높게 나타난 점을 볼 때 수학을 더 잘하려고 하는 욕구가 정서적으로 긴장감과 불안

감을 야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수학불안과 수학성적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두 변인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중학생들은 수학불안

이 높을수록 성적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성별로 보았을 때 여학생과 남학생은 동일한 양상이었다. 남학생

은 태도요인, 여학생은 교사요인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들의 불안이 높을 때 수학성적이 낮아짐을 알 수 있었

다. 하위요인들을 살펴보면 수학교과, 수학성취, 인지, 태도, 교사, 흥미/관심도, 교과 등의 요인에 대한 불안이

높을수록 수학성적이 낮아진다.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하여 이전에 배웠던 문제라도 생각나지 않을 때

는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복습의 시간을 주거나 수학성적을 제시할 때는 학생들이 불안감이나 수치심을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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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방법으로 제시하며 수학이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사례 등을 제시하여 수학에 대한 막연한 두

려움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지도하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도중에 느끼는 불안이나 공포의 감정을 제거할 수 있

는 환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수학불안이 수학성적과 부적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

(Saigh & Khouri,1983; 허혜자, 1996, 최진승, 1988; 유경훈, 2017)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관계성과 연관하여 수학성적을 가장 잘 설명하는 하위요인은, 남학생은 수학성취에 불안을 느끼고 흥

미/관심도가 떨어지는 요인이 수학성적이 떨어지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하였으며 여학생은 흥미/관심도가 낮은 경

우, 수학교과요인 불안이 높은 경우 수학성적이 낮아졌으며, 교사요인에서 교사의 능력이나 호불호 등이 성적을

낮추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전체적으로는 흥미/관심도요인과 수학교과요인, 교사요인 순으로 수학성

적을 잘 설명하였다.

둘째, 중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수학성적과 수학불안의 차이와 상관관계 및 설명력을 살펴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중학생들의 수학성적과 수학불안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학년은 1, 2학년에 비해 수

학점수도 높지만 수학불안의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3학년이 중학교의 최고학년이라는 부담감과 상

급학교에 진학할 때 수학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는 교사들과 부모의 언급이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수학 기초실력이 영향을 끼치면서 축적된 수학에 대한 태도가 이 시기에 수학불안이라는

정서적 상태로 나타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중학생들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떠한 변인들에 영

향을 받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교육현장에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들의 수학불안은 수학점수와의 밀접한 상관이 있었다. 수학불안이 높을수록 성적이 낮아지는 뚜렷한 의미가

나타났으며 학년별로 보았을 때 1학년은 교사요인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의 불안이 성적에 부정적인 상관이

있었으며 2학년의 경우는 태도요인과 교사요인을 제외한 변인들과 밀접한 상관이 있었으며 3학년은 태도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들과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1학년들은 상급학교 진학과 수학교과서에서의 난이도가 높아지는

등의 경향성 및 학습의 양이 증가하는 시기로 환경적인 변화로 인한 불안과 성적과의 부적 상관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하여 저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라도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복습의 시

간을 주거나 성적을 제시할 때는 학생들이 불안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등의 배려가 필

요하다. 또한 수학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수학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감소

시키는 방향으로 지도하면 학생들의 불안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학생들이 수학과목에 대하여 자신감

을 갖기 위하여 불안에 대한 감소효과를 고민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수학점수에 대한 수

학불안의 영향력 정도를 살펴본 결과, 1학년은 수학에 대한 선입견적 불안과 기초기능의 결여 등이 수학성적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학년은 시험에서 느끼는 두려움, 공식이 떠오르지 않거나 계산에 실수

를 하는 등의 두려움과 성적의 결과에 대한 자신감 등이 수학성적을 잘 설명해주었으며 3학년은 수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가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불안감이

증가하며 자신이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수학과목에 대한 재미를 느끼는 요인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상급

학교로의 진급에 수학과목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와 압박감이 두려움으로 작용하여 수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사라져서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과 갓 중학생이 된 1학년 학생들은 수학불안과 수학성적 간의 부적 상관

및 설명력이 의미 있는 교육의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교사와 부모는 학생들이 수학과목에 대하

여 자신감을 갖기 위한 흥미를 느끼도록 하기 위하여 학습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학습방법을 구상하여 수

학불안에 대한 감소효과를 고민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학습정도란 저학년 때 공부하지 않아 모르는 것이 나와

지금의 수학수준을 따라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교사들은 이러한 학습정도를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이들

이 예전의 내용을 다시 상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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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요인을 고려한 개별적인 학습 환경과 교실분위기 조성과 함께 점수만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교사의 태도

와 시험성적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과 선입관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학내용을 학생들의

일상과 연결하여 재미있게 구성하면서 흥미와 동기유발을 자극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학생들이 잘못했을 때 지적하는 것보다는 한 문제라도 성공하였을 때 성취를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수업분

위기도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교사의 지지와 교실분위기는 학생들이 수학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동기

유발 및 두려움을 감소하는 기본적인 요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의 긍정적이고 세심한 배려를 통한 수업

방식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사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태도와 같은 내부적 요인은 수학불안을

줄이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환경적인 요인을 재정비하여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성취가 높아지도록 하는

데는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모나 교사의 태도와 지원이 매우 결정적일 수 있다.

중학생들이 수학불안 요인을 정확히 알고 자신의 수학불안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는 교

사나 부모 등의 도움이 매우 결정적일 것이다. 불안이라는 감정은 개인이 내면적으로 느끼는 정서로 여러 가지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부모는 자녀들이 수학공부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함께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성적에 대하여 꾸중을 하거나 비교하는 행동 또는 수학이 중요하다는 압박감 등의 표현을 삼가고 학생

이 작은 성취라도 수행했을 때 세심하게 격려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은 자존심을 다치지 않게 도와주며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학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막연한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교사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신이 모르는 것도 편하게 질

문하며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하며 수학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분위기를 조성해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혼내거나 체벌 등을 사용하여 못하는 학생을 지도하는 방법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수학불안과 성적 간의 관련성만을 분석하였으나 추후에는 부모나 교사 등의 주변 환경과

불안정서 및 성적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연구도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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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Between Mathematics Anxiety and Mathematical Achieve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Gender and Grad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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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of the mathematics anxiety and mathematical achieve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gender and grade, and to find out which mathematics anxiety causes have more 
influence on mathematical achievement and how much it is. For this purposes, the problem of this study as follows: 
firstly, are there any differences in the mathematics anxiety and mathematical achievement according to gender and grade? 
secondly, are there any relationship between mathematics anxiety and mathematical achievement according to gender and 
grade? lastly, are there any mathematics anxiety predict to mathematical achievement according to gender and grade?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 of 171(1st graders), 144(2nd graders), 272(3rd graders) students selected for a class of unit, 
in middle schools located in Seoul, Korea. 

In this study, for children's mathematics anxiety, Huh(1996)'s Mathematics Anxiety Scale was us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the 24.0 SPSS program. The data were also tested by using the t-test,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ly, mathematics anxiety and mathematical achievement have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gender and grade, secondly, mathematics anxiety and mathematical achievement have 
significantly related each other depending on gender and grade, lastly,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demonstrated that 
sub factors of mathematics anxiety were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mathematical achievement according to gender and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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